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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제이브이엠, 2분기 매출 377억원…영업이익 4.8% 증가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8% 증가해 역대 최대 2분기 영업이익 달성
순이익은 81.2% 증가, 수출 비중 전년 대비 증가하여 180억원 달성

<제이브이엠 2024년 2분기 잠정 경영실적>
*단위=억원/연결기준
	구분
	2023년 2Q 
	2024년 2Q
	증감

	매출
	387
	377
	-2.5%

	영업이익
	66
	69
	4.8%

	순이익
	33
	60
	81.2%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인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 ‘제이브이엠(JVM)’의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이브이엠(대표이사 이동환, KOSDAQ: 054950)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377억원과 영업이익 69억원, 순이익 60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잠정 공시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81.2% 증가했고, 매출은 국내 의료파업과 JVM유럽 프랑스법인 매각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77억원을 기록했다. 

제이브이엠 상반기 시장 별 매출 비중은 국내 52%, 수출 48%(북미 16%, 유럽 24%, 기타 8%)를 보였으며, 수출액 및 비중 모두 증가하며 371억원을 기록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는 연결 매출 대비 6% 수준인 47억원을 투자했다.

제이브이엠은 국내외 파우치형 자동조제 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독보적 기술력이 담긴 혁신 장비와 병원·약국에 최적화된 조제 자동화 기술을 통해 꾸준한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의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제이브이엠은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로봇팔이 적용된 최첨단 차세대 조제기 ‘MENITH(메니스)’의 출시로 글로벌 시장 주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제이브이엠은 안정적인 내수 시장 비중과 여전한 조제 자동화 수요 성장세 가운데 수익성이 좋은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며, 유럽 외 북미 지역 등에서의 판매 채널 역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 지역의 경우 유럽법인 및 파트너사(스페인, 영국)를 통한 영업망 확대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하반기 수출 볼륨 가속화가 예상된다.  

검수자동화(VIZEN EX), 다관절 조제자동화(MENITH), 전자동 약품분배(INTIPharm) 등 차세대 시스템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며 시장 입지를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2016년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편입된 후, 한미그룹의 경영관리 역량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각각 제이브이엠의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을 전담하고, 제이브이엠은 차세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와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글로벌 파트너 기업 34개사를 통해 60개 국가에 제이브이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로봇 공학 기술이 반영된 최첨단 차세대 조제기 ’MENITH(메니스)’ 가 주요 수출 품목에서 주력 제품으로 거듭나고, 판매채널이 확대됨에 따라 수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약국 자동화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는 제이브이엠만의 기술력과 솔루션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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